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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우의�<소리나무>는�스테인리스�재질의�나무�형상을�한�입체조형물입니다.�견고한�재

질의�나무의�가지에는�나뭇잎�혹은�꽃잎으로�연상시키는�스피커들이�부착되어�있어서�‘소

리나무’인�것입니다.�더구나�이�인공�나무의�밑동은�차의�엔진이�지탱하고�있습니다.�자연

의�형상인�나무에�활력과�동력을�인공물인�엔진이�제공하는�모양을�갖춘�작품으로,�자연을

인공적으로�재구성한�것입니다.�흔히�강인한�인상의�로봇과는�달리,�김진우가�그동안�만든

로봇은�비록�차디찬�스테인리스�표면으로�반짝이지만,�거부감을�주지�않는�유머러스한�로

봇이었습니다.�자동차�박물관을�연출한�경력이�있어선지�김진우는�자동차와�얽힌�고객의

사연을�자동차�부품으로�재현했습니다.

사연을�전한�고객은�고등학교,�대학교는�물론이고�직장에서까지�음악�밴드�생활을�할�만큼

음악�마니아였습니다.�음악�연주를�위해�무거운�장비와�악기들을�운반할�때,�2002년�싼타

페가�요긴하게�사용되었다는�사연입니다.�김진우는�음악과�싼타페에�대한�사연자의�애정을

하나의�몸체로�결합시켰습니다.�전시용�작품�<소리나무>와는�별도로,�그것을�축소해서�만

든�<슈퍼카�쥬크박스>는�매니�폴더에�스피커를�삽입한�고객�소장용�작품입니다.�이것은

“카오디오라도�떼어내서�집에다�설치해둘까?”라고�말한�고객의�속마음을�작품으로�실현시

킨�소품입니다.�글�·�반이정

소리나무�·�슈퍼카�쥬크박스



[brilliant�memories]�작가�김진우�인터뷰�&�메이킹



고등학교�졸업과�함께�우리�밴드는�전국을�돌며�공연하러�다녔습니다.�불러주는�곳이면�어

디든�달려갔던�우리에게�가장�힘들었던�건�바로�이동수단이었습니다.�무작정�차를�사야겠

다는�한마음으로�노력한�결과,�드디어�중고�싼타페를�살�수�있었습니다.�우리는�이�싼타페

를�슈퍼카라고�부르며�새로운�구성원처럼�아꼈습니다.�그렇게�오랜�시간�동안�우리의�발,

짐꾼,�쥬크박스가�되어�준�슈퍼카와의�이별을�생각하면�마치�청춘이�끝난�듯한�기분이�듭니

다.

작가�인터뷰

자동차를�아주�좋아하는�마니아로서�본�사연에�공감이�가네요.�정든�그�무언가와�헤어진다

는�것은�아주�슬픈�일이죠.�저�역시도�아끼던�자동차와�이별이�싫어서�30년이�넘은�자동차

를�소장하고�있습니다.�밴드부원들에게�있어서�자동차는�그들의�손과�발이었고,�음악을�들

으면서�편히�쉴�수�있는�안식처와�같았다는�느낌이�들었습니다.�점점�더�자동차가�교통수단

뿐만이�아니라�문화의�한�부분으로�느껴집니다.�사연을�읽으면서�‘어떤�상황에서도�신나는

음악을�들려주던�슈퍼카’에�대한�밴드부원들의�애정과�떠나보내야�하는�안타까움이�기억에

남습니다.

프로필

사연�소개

작가�김진우



김진우는�구로구에�있는�기계�공장에서�키네틱아트와�로봇�작업을�하고�있습니다.�어릴�때

부터�기계,�동물과�식물�등�자연과학�및�공학이�항상�주된�관심사였습니다.�국립현대미술

관,�포항�시립미술관,�포스코�미술관�등에서�전시회를�가졌으며,�현재는�아티스트�및�엔지

니어로�활동�중입니다.


